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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발달장애 아동들이 많이 보이는 음성상동행동 중 특히 학습 상황에서 보이는 음성상동행동에 

대한 중재에 있어 다른 요소로 구성된 두 가지 다요소 중재가 음성상동행동을 감소시키는 효과에 있어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상황 맥락상 진행되는 학습 과제 활동의 수행 증가에 효과가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음성상동행동을 보이는 자폐스펙트럼 장애 진단을 받은 17세 고등학생으로 병원 

기반 행동치료실에서 학습 과제 시간 동안 다른 요소로 구성된 두 가지 다요소 중재가 교대중재설계

(alternating treatment design)를 사용하여 시행되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습 상황에서의 음성상동행동의 

감소에 있어 두 가지 다요소 중재 모두 효과적이었으며, 효과 면에서 두 중재 간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다요소 중재는 음성상동행동 감소뿐만 아니라 진행되고 있던 과제 수행의 증가에서도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임상 현장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실제적 중재 방안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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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음성상동행동은 자폐스펙트럼 장애의 핵심 증상인 제한적 반복 행동의 하나로 상황에 맞지 

않는 비 기능적 단어, 어절 등을 반복적으로 소리 내는 언어 행동이다 (Shawler, Dianda, & 

Miguel, 2020). 선행연구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의 61% 특히 자폐스펙트럼장애인의 경우는 88%가 

상동행동을 보이고 있으며, 이들 중 48%가 음성상동행동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Chebli, 

Martin, & Lanovaz, 2016). 우리나라의 경우 발달장애인 생활실태와 서비스 욕구 변화에 대한 보

고서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이 보이는 도전적 행동 중 상동행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83.4%로 코

로나 19 이후 코로나 19 이전보다 2.6%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김민경, 2021). 음성상동행

동은 공격이나 자해행동만큼 자신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은 아니지만, 이 행동으로 

인해 집중 및 과제 수행의 진행이 어려워 학생 자신의 학습이 방해를 받고 다른 또래들의 학습

을 방해함으로써 통합 환경에서 교육받을 기회에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박혜향, 김은경, 

2017; 이선희 등, 2020), 나아가 다른 사람들과 의미 있는 언어적 사회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전반적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궁극의 교육 및 삶의 목표를 성취하기 어

렵게 한다. 따라서 이러한 음성상동행동을 줄이고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행동(예: 언어적 상호

작용, 과제 수행, 사회적 상호작용 등)을 증가시키는 효과적인 중재 방법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요구되고 있다. 

많은 선행연구가 이러한 음성상동행동을 감소시키고자 다양한 중재 방법들의 효과에 대해 

연구하여 왔다(Cook & Rapp, 2020; Gibbs et al., 2018; Rapp et al., 2016; Shawler, Dianda, & Miguel, 

2020; Sivaraman & Rapp, 2020; Spencer & Alkhanji, 2018; Toper-Korkmaz, Lerman, & Tsami, 2018 등). 

음성상동행동은 주로 소리 자극을 발생시키면서 그 청각적 소리 자극 자체 또는 그 소리를 내

면서 만들어지는 흉곽 부위의 진동 또는 울림 같은 자극 등에 의한 자동적 강화를 통해 유지되

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되고 있다(Wunderlich et al., 2020). 이처럼 강화 자극이 외적이 아닌 내적

으로 만들어져 전달됨에 따라 그 자극과의 기능적 관계를 끊기 위한 소거를 실시하는 것이 대

부분 그 자극이 만들어지는데 연관되는 과정을 방해(예를 들면, 머리 박기 행동을 통해 만들어

지는 자극을 추구하는 경우 그 자극 자체를 없애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헬멧을 씌움으로써 자극

이 전달되는 과정을 방해)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는 면에서 자기자극 추구의 행동을 감소시키

기는 쉽지 않다(Love et al., 2012). 특히, 외적․물리적 중재로 중단이 가능한 동작상동행동과 달

리 음성상동행동의 경우 발화를 중단시키기 위해 개입될 수 있는 촉구 수단의 제약으로 중재에 

있어 더욱 어려움이 있게 된다(Gibbs et al., 2018; Wells, Collier, & Sheehey, 2016).

Lanovaz와 Sladeczek(2012)는 문헌 연구를 통해 자폐스펙트럼 장애 아동들이 보이는 음성상동 

행동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었던 행동 중재 방법들에 대해 요약, 정리하였는데 여기에는 비

유관 강화(noncontingent reinforcement: NCR), 자극통제(stimulus control), 타행동 차별강화(differ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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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inforcement of other behavior: DRO), 반응대가(response cost), 반응중단 및 재 지시(response 

interruption and redirection: RIRD) 등의 중재 방법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방법들은 단독으

로 또는 연합되어 중재에 사용되었다. 

비유관 강화는 풍부한 환경(environmental enrichment)에서 계속 또는 미리 정해진 시간 간격으

로 음성상동의 감각적 자극유형과 일치되거나(예를 들면, 소리 나는 장난감) 일치되지 않는 자

극(예를 들면, 선호하는 장난감)을 제공함으로써 음성상동행동을 감소시키는 중재이다(Lanovaz, 

Rapp, & Ferguson, 2012; Shawler, Dianda, & Miguel, 2020). 자극통제는 자극통제훈련을 통해 변별

자극으로서 구체적인 시각적 신호(예를 들면, 조용히 하는 시간으로 명명되는 빨간색 카드)가 

음성상동행동에 대한 자극통제력을 가지게 함으로써 그 시각적 신호가 선행자극으로 제시될 때

는 음성상동행동을 나타내지 않게 되어 그 행동을 감소시키는 중재이다(Haley, Heick, & Luiselli, 

2010). 타행동 차별강화는 미리 정해진 시간 간격 동안 음성상동행동을 보이지 않으면 음성상

동의 감각적 자극유형과 일치되는 자극 또는 선호하는 자극을 강화제로 제공하는 중재이다

(Lanovaz & Sladeczek, 2011; Rozenblat et al., 2009). 반응대가는 비유관 강화 같은 전략만으로 음성

상동행동을 감소시키지 못하였을 때 음성상동행동이 나타나자마자 선호하는 장난감을 회수함으

로써 음성상동행동을 0수준으로 감소시키는데 사용되었다(Falcomata et al., 2004). 반응중단 및 

재 지시 전략은 음성상동행동을 보이자마자 질문(vocal demands)(예: “무슨 색 옷 입었어?”, “몇 

살이야?” 등)을 연속적으로 세 번 제시하여 음성상동 없이 그 질문들에 대답하게 하거나 연속

적으로 언어 반응을 따라 말하도록 지시하여 음성상동행동이 지속하는 것을 방해하고 중단시킴

으로써 음성상동을 감소시키고 음성상동이 적절한 언어 반응으로 전환되도록 촉진하는 중재이

다(Colon & Ahearn, 2019; Sivaraman & Rapp, 2020). 

이와 같은 방법들이 효과적이기는 하나 대부분의 방법이 음성상동행동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다른 적절한 대안 행동을 가르치는 것이 부족하다는 점과 이러한 중재 전략들은 진행되

고 있는 학습 활동과 상관없는 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음성상동행동을 줄이려고 하므로 학습 활

동이 자주 중단되면서 학습 진행이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다. 임상적 관점에서 음성상동행동의 

중재가 효과적인 것으로 여겨지기 위해서는 음성상동의 감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대안 행동의 증가도 함께 이루어져서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발달과 사회적 통합을 촉진할 수 있

어야 한다(Lanovaz & Sladeczek, 2011; Spencer & Alkhanji, 2018; Steinhauser et al., 2021). 따라서 최

근의 음성상동 중재 연구들은 음성상동의 감소뿐만 아니라 적절한 대안 행동의 증가에도 초점

을 맞추는 경향으로 반응중단 및 재 지시 전략의 경우 실시 과정에서 상황에 적절한 언어 반응

으로 전환하여 그 언어 반응을 강화하는 대체행동 차별강화(differential reinforcement of alternative 

behavior: DRA)전략을 좀 더 보강하거나 대체행동 차별강화 기법과 함께 진행되고 있는 상황 맥

락에 적절한 행동(예를 들면, 진행되었던 상황이 상호작용적인 보드 게임을 하고 있었다면 보

드 게임 활동)으로 주의를 전환해 하고 있던 활동으로 다시 돌아가 그 활동을 지속하도록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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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상황 맥락상으로의 전환(context-specific redirection: C-RD)기법이 사용되기도 한다(Steinhauser 

et al., 2021). 이 상황 맥락상으로의 전환기법의 경우 음성상동행동을 보일 시 그 행동의 전환을 

유도하는 방법이 기능적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즉, 소리의 동원 없이 활동하도록 함으로써 

음성상동을 멈추게 하고 하던 활동으로 전환하게 하는 방법과 음성상동이 아닌 적절한 소리를 

내도록 함으로써 음성상동을 멈추게 하고 하던 활동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나뉠 수 있다. 음

성상동행동중재를 실시한 선행연구에서 많이 사용된 반응중단 및 재 지시나 택트 수정과 같은 

전략들(Colon & Ahearn, 2019; Guzinski, Cihon, & Eshleman, 2012; Sivaraman & Rapp, 2020 등)은 발

성을 동원한 경우들로 상황 맥락상으로의 전환 중 소리를 이용하여 전환하는 경우가 발성을 동

원한다는 면에서 이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리라 예측된다. 그

러나 상황 맥락상으로의 전환 중 발성의 동원 없이 활동을 이용하여 전환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발성을 이용한 전략들만큼의 효과를 보이는지에 대해서 미지수이며, 이제까지의 선행연구에서

는 구체적인 상황 맥락상으로의 전환기법 간의 영향에 있어서 비교 연구된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발달장애 아동 및 성인들이 많이 보이는 음성상동행동에 대한 중재에 

있어 학습 상황에서 보이는 음성상동행동의 감소뿐만 아니라 진행되고 있는 학습 활동으로의 

지속적 참여를 증가시키기 위해 1) 자극통제, 타행동 차별강화와 상황 맥락상으로의 전환기법 

중 활동 이용 전환으로 구성된 다요소 중재와 2) 자극통제, 타행동 차별강화와 상황 맥락상으로

의 전환기법 중 소리 이용 전환으로 구성된 다요소 중재를 실시하여 음성상동행동과 학습 과제 

수행에 대한 그 효과를 평가하고자 한다. 음성상동행동을 보일 수 있는 시간과 없는 시간에 대

한 구체적 신호로서의 변별자극을 학습시키기 위해 자극통제훈련기법을 선택하였고, 비유관 강

화와 달리 과제 수행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실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중재 기법으로 타행동 차

별강화를 선택하였으며, 다른 적절한 대안 행동(즉, 학습 활동의 지속적 수행)을 학습할 수 있

도록 돕는 촉구로서 상황 맥락상으로의 전환기법을 선택하였다. 

구체적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음성상동행동 감소에 있어 자극통제, 타행동 차별강화와 상황 맥락상으로의 전환기법 

중 활동 이용 전환으로 구성된 다요소 중재와 자극통제, 타행동 차별강화와 상황 맥락상으로의 

전환기법 중 소리 이용 전환으로 구성된 다요소 중재 간 효과 차이가 있는가?

둘째, 진행되고 있는 학습 과제의 수행률을 높이는데 있어 자극통제, 타행동 차별강화와 상

황 맥락상으로의 전환기법 중 활동 이용 전환으로 구성된 다요소 중재와 자극통제, 타행동 차

별강화와 상황 맥락상으로의 전환기법 중 소리 이용 전환으로 구성된 다요소 중재가 효과가 있

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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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자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는 자폐스펙트럼 장애로 진단받은 17세 남자 고등학생으로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었으며 S 병원 문제행동 프로그램에서 치료 중재를 받고 있었다. 연구 대상자는 일상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간단한 지시어에 따를 수 있을 정도의 수용 언어 능력이 있으나, 표현 언

어 면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1-2어절 정도로 표현하는 매우 제한된 의사소통 기술을 가지

고 있었으며, 행동 특성 면에서는 공격 및 자해 행동과 음성상동행동을 나타냈다. 

2. 중재 환경

음성상동행동 감소를 위한 치료 중재는 벽과 바닥이 패딩처리가 되어 있고 한쪽 벽면에 일

방 경(one-way mirror)이 설치된 치료실(3m x 6m)에서 이루어졌으며 치료실 안에는 책상과 의자 

두 개가 배치되어 있었다. 이 방에는 카메라가 설치되어 진행되는 중재가 녹화되었으며 일방 

경이 설치된 벽면 뒤로 이어져 있는 관찰실에서 목표 행동에 대한 관찰 및 데이터 기록이 이루

어졌다. 또한 치료 중재는 BCBA-D를 소유한 행동치료 사례담당 수퍼바이저 감독 하에 BCBA자

격증을 소유한 1명의 주 행동치료사와 행동분석전문가 대학원 과정(석사)을 다니는 2명의 보조 

행동치료사들에 의해 진행되었다. 

3. 목표 행동

본 연구의 목표 행동(종속 변인)은 음성상동행동과 상황 맥락상 진행되는 학습 활동의 수행

이다. 음성상동행동의 조작적 정의는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 환경적 맥락과 상관없이 나오는 의

미 없는 1음절 이상의 소리로 예를 들면, 과제 하는 상황에서 “포”, “넘어져” 등의 소리를 내는 

것이 포함된다. 목표 음성상동행동에 포함되지 않는 소리에는 사회적 환경적 맥락과 상관있거

나 생리적 요구를 표현하는 소리로 예를 들면,  “정리해”, “집에 가자”, “엄마”, “공부”, “물”, “목

말라”, “화장실” 등이다. 상황 맥락상 진행되는 학습 활동으로는 글자 쓰기와 글자단어 읽기 두 

가지 활동으로 진행되었으며, 상황 맥락상으로의 학습 과제 수행의 조작적 정의는 글자 쓰기의 

경우 연필로 종이에 흐린 선으로 프린트 된 글자를 따라 쓰는 행동이고, 글자단어 읽기의 경우 

단어가 글로 적힌 카드를 연구대상자 앞에 제시하였을 때 그 카드에 쓰인 단어를 소리 내어 말

하는 행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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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수집 및 측정

종속변인인 음성상동행동과 상황 맥락상 진행되는 학습 활동 수행의 데이터는 일방  경을 

통해 관찰실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록 수집하였다. 목표 음성상동행동은 위에 제시

된 조작적 정의를 만족시키는 발화의 시작에서 종료까지의 지속시간을 측정하였고 진행된 총 

학습 과제 시간 중 음성상동행동을 보인 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측정하기 위해 백분율로 환산

되었다. 즉 목표 음성상동행동의 총 지속시간을 진행된 해당 학습 과제 활동의 총 시간(40분)으

로 나눈 후 100을 곱하여 얻어진 값이다. 상황 맥락상의 학습 과제 활동 수행은 실제로 진행된 

총 과제시간에서 음성상동행동의 총 지속시간을 뺀 나머지 시간으로 기록되었고 진행된 과제시

간 중 실제 과제를 수행한 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알아내기 위해 백분율로 환산되었다. 즉 실

제 학습 과제 활동 수행의 총 지속시간을 진행된 해당 학습 과제 활동의 총 시간(40분)으로 나

눈 후 100을 곱하여 얻어진 값이다.

음성상동 총 지속시간 비율 =
음성상동행동을 보인 시간

X 100
학습 과제 시간

과제 수행 총 지속시간 비율 =
학습 과제 시간 - 총 음성상동행동 시간

X 100
학습 과제 시간

5. 관찰자 일치도 및 중재충실도

본 연구에서 수집된 종속 변인에 대한 관찰자 일치도는 연구대상자를 치료하는 팀에 속한 1

명의 치료사와 속하지 않은 치료사 1명이 관찰자 훈련을 통해 관찰자 일치도 80% 이상 도달 

후 치료 팀에 속하지 않은 치료사가 무작위로 선정된 전체 회기의 20%의 녹화 영상을 보고 독

립적으로 기록한 것으로 구해졌다. 관찰자 일치도는 두 관찰자가 기록한 지속시간 중 짧은 지

속시간을 긴 지속시간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하여 계산되었다(Cooper, Heron, & Heward, 2019). 산

출된 관찰자 일치도는 평균 94.1%(88.3%-99.6%)이었다.

짧은 지속시간
X 100

긴 지속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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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충실도는 다요소 중재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작성된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중재 회기의 

20%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중재 절차가 계획된 대로 정확하게 시행되었는지를 치료사례 담당 

수퍼바이저가 평가하였다. 중재충실도는 정확하게 시행된 것으로 체크된 항목 수를 전체 항목 

수로 나눈 후 100을 곱하여 산출하였으며 평균 중재충실도는 93.7%(80%-100%)이었다. 

6. 사회적 타당도

본 연구에서 실시 된 다요소 중재의 사회적 타당도 평가는 일반화 단계에서 이 중재를 직접 

실시한 연구대상 학생의 어머니에 의해 이루어졌다. 사회적 타당도 평가 항목은 1)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 중재의 중요성, 2) 중재 절차의 수용성, 3) 중재 절차 시행의 용이성, 4) 일반 

환경에서의 중재 절차의 적용 가능성, 5) 중재 결과의 중요성을 묻는 5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었

고, 각 항목에 대한 평가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구성된 5점 척도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과 함께 기타 의견을 서술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평

균 4.2점으로 본 연구에서 실시된 음성상동행동에 대한 다요소 중재는 매우 중요하고, 음성상동

행동을 줄이는데 적절한 중재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중재 결과가 대상 학생의 삶의 질에 있어 

매우 중요하고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되었다. 한편 중재 절차 시행의 용이성과 적용 가능성 면

에 있어서는 다요소 중재 시행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우선 필요하고 그러한 교육을 통해 어느 

정도 훈련될 경우 일반 환경에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주셨다. 어머니의 추가 설

명에 따르면 대상 학생이 중재 전과는 달리 중재 후 음성상동행동을 스스로 자제하려는 모습을 

종종 보여주었으며, 부모님의 입장에서 좀 더 충분한 중재 기간을 가질 수 있었다면 다른 부분

에 있어서도 더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을 주셨다.

7. 실험 설계

음성상동행동 감소에 있어 자극통제, 타행동 차별강화와 상황 맥락상으로의 전환기법 중 활

동 이용 전환촉구로 구성된 다요소 중재와 자극통제, 타행동 차별강화와 상황 맥락상으로의 전

환기법 중 소리 이용 전환촉구로 구성된 다요소 중재 간의 효과를 비교하고, 진행되고 있는 학

습 과제 활동의 수행률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본 연구는 자극통제 기법만을 적용한 단

계를 기초선 단계로 활용한 교대중재설계(alternating treatment design)를 사용하였으며, 일반화 효

과를 보기 위해 어머니가 중재를 시행하는 일반화 단계까지 계획하여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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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중재 절차

1) 사전평가: 선호도평가 및 기능평가

선호도 평가는 부모님이 작성하신 설문지를 통해 선정한 8가지 항목을 가지고 두 자극조합 

선호도 평가(paired-stimulus assessment)를 통해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가장 선호하는 것이 특정 향

을 가진 사탕으로 나왔고, 그다음으로 선호하는 항목들은 칩 종류들을 포함한 과자들이었다. 음

성상동행동에 대한 기능은 행동 기능에 대한 설문(Questions About Behavior Function: QABF, 

Matson & Vollmer, 1995)을 실시한 결과 가장 높게 나온 기능이 자기자극 추구 기능이고, 그다음

으로 높게 나온 기능이 회피 기능이었다.

2) 자극통제 중재

자극통제훈련은 타행동 차별강화와 상황 맥락으로의 전환기법이 적용되기 전 단계에서 이루

어진 중재로 학습 시간과 쉬는 시간에 대한 변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색깔 카드를 이용하여 

학습 시간-빨간색 카드, 쉬는 시간-초록색 카드 간에 페어링을 연쇄강화계획(chained schedule of 

reinforcement)을 이용한 지시용암법(demand fading)을 사용하여 체계적으로 실시하였다. 이렇게 자

극통제훈련을 함으로써 빨간색 카드가 제시되었을 때는 공부 시간에 적절한 행동(예: 탈석이나 

음성상동행동 없이 학습지시에 순응)을 하고 초록색 카드가 제시되었을 때는 쉬는 시간에 적절

한 행동(예: 원하는 활동으로 쉬기)을 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구체적 시행 과정을 설명하

면 빨간색 카드를 대상 학생 눈앞에 명확히 제시하면서 “공부 시간”이라고 말하고 벽에 보이도

록 붙인다. 이 시간에는 미리 정해진 시간 동안 학습 과제 활동이 진행되고 시간이 다 되면 초

록색 카드로 바꿔 보여주며 “쉬는 시간”이라고 말해준다. 대상 학생이 “쉬고 싶어요”라고 말하

면 과제를 중단하고 쉴 수 있도록 해준다. 진행된 학습 시간의 과제는 글자 쓰기와 카드에 적

힌 글자단어 읽기 두 과제로 미리 정해진 중재 기준을 만족시키면 공부 시간 동안 수행해야 하

는 지시 수를 점차 증가시켜나가면서 공부 시간을 증가 시켜 나갔고, 지시의 수가 많아지면서 

시간 기반으로 변경하여 공부 시간을 40분까지 증가 시켜 나갔다. 쉬는 시간도 공부 시간 증가

에 비례하여 증가 시켜 나가서 40분 공부 시간의 경우 10분의 쉬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3)자극통제+타행동 차별강화+상황 맥락상으로의 전환 중재

앞서 설명한 자극통제기법을 이용하여 진행된 중재의 학습 시간에서 실시된 과제는 글자 쓰

기와 글자단어 읽기인데 각각의 과제 학습 시간 40분 동안 음성상동행동이 많이 발생하여 줄지 

않고 학습의 진행을 방해하여 자극통제 기법과 함께 추가로 타행동 차별강화와 상황 맥락상으

로의 전환기법(활동 이용 전환촉구와 소리 이용 전환촉구)을 시행하였다. 이 다요소 중재 단계

에서 실시된 자극통제기법은 앞서 제시한 자극통제 중재에서 서술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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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었다.

다요소 중재 요소의 하나인 타행동 차별강화는 학습 시간 중에 미리 정해진 시간 간격 동안 

음성상동행동을 보이지 않으면 선호도 평가를 통하여 선정된 상위의 선호음식물을 강화제(특정 

향의 사탕 또는 칩 종류의 과자들)로 제공하였고, 그 시간 간격 안에 음성상동행동을 보이게 

되면 시간 간격을 다시 초기화하여 진행하였다. 초기 타행동 차별강화 간격은 쓰는 글자 수와 

읽는 글자 수에 따라 기준을 정하여 진행하였는데 예를 들면, 1장의 글자를 쓰는 동안 음성상

동행동을 보이지 않거나 제시된 15단어 카드를 읽을 때까지 음성상동행동을 보이지 않고 읽으

면 강화제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타행동 차별강화 간격은 쓰는 글자 수와 읽는 글자 수에서 점

차 시간 기반(예: 5분)으로 변경하여 진행해 나갔으며, 2시도 연속해서 정해진 시간 간격 동안 

음성상동행동 없이 주어진 과제를 수행할 경우 그 시간 간격을 10초씩 증가 시켜 강화시간 스

케줄을 점차 늘려나갔고, 이와 달리 2시도 연속해서 정해진 시간 간격 동안 음성상동행동이 나

오면 시간 간격을 10초씩 줄여 진행하였다. 강화제를 제공할 때는 선호도 평가에서 상위로 선

호하는 것으로 나온 음식 항목들 2-3개를 보여주고 대상 학생이 원하는 것을 제공함으로써 앞

서 받은 강화로 인한 음식 강화물의 포만(satiation) 영향을 줄이고자 하였다. 

상황 맥락상으로의 전환기법은 음성상동행동이 발생했을 때 그 음성상동행동을 전환하여 진

행되고 있었던 상황 맥락에서의 적절한 행동으로 돌아가 그 행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

록 촉구하는 기법이다(Steinhauser et al., 2021). 본 연구에서는 이 촉구 형식을 다시 활동 이용 전

환촉구와 소리 이용 전환촉구 둘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구체적 시행 과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활동 이용 전환촉구의 경우 음성상동행동이 나왔을 때 치료사는 먼저 상황 맥락의 적절

한 행동을 언어적 지시(예: “조용히 글자 써”)를 한다. 그리고 5초안에 언어적 촉구에 대상 학생

이 반응하지 않으면 모델링으로 해야 할 적절한 행동을 보여준다. 즉 치료사는 “선생님처럼 글

자 써”라고 말하면서 치료사가 글자의 첫 글자 쓰는 것을 대상 학생에게 보여준다. 치료사가 

모델링을 보여준 후에도 대상 학생이 5초 안에 반응이 없으면 신체적 촉구를 통하여 글자를 쓰

도록 하였다. 즉 치료사가 대상 학생의 손을 잡고 글을 쓰도록 한다. 소리 이용 전환촉구의 경

우 음성상동행동이 나왔을 때 치료사는 글자가 적힌 카드를 대상 학생에게 뒤집어서 제시한 후 

“뒤집어서 읽어”라고 언어적 지시를 한다. 그리고 5초안에 대상 학생이 소리 내어 읽지 않으면 

치료사는 단어 카드에 적힌 단어의 첫 글자만 소리내 주어 대상 학생이 소리 내어 읽도록 부분 

촉구를 주었다. 치료사가 부분 촉구를 준 후에도 대상 학생이 5 초 안에 반응이 없으면 전체 

단어를 말해주면서 대상 학생이 음성 모방으로 따라 말하도록 하였다(예: “00이라고 말해”). 이 

두 가지 다요소 중재(활동 이용 전환촉구를 포함한 다요소 중재/소리 이용 전환촉구를 포함한 

다요소 중재)는 행동치료사에 의해 번갈아 가며 교대로 실시되었다. 또한 중재 효과가 안정되

게 나타난 후에는 중재 일반화를 위해 치료실에서 어머니가 행동치료사와 행동치료 수퍼바이저

로부터 중재 실시 교육(설명과 관찰)을 받은 후 필요할 때 현장피드백을 받으면서 동일한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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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을 일관된 방식으로 대상 학생에게 시행하였다.

<그림 1> 다요소 중재 구성요소 및 시행 절차

Ⅲ. 연구 결과

1. 음성상동행동 감소에 있어 다요소 중재 효과 비교

자극통제, 타행동 차별강화, 상황 맥락상으로의 전환기법 중 활동 이용 전환촉구로 구성된 

다요소 중재와 자극통제, 타행동 차별강화, 상황 맥락상으로의 전환기법 중 소리 이용 전환촉구

로 구성된 다요소 중재가 학습 시간 동안 실시됨으로써 나타난 음성상동행동의 감소 결과는 다

음에 제시된 <그림 2>와 같다. 

<그림 2> 그래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자극통제만 적용되었을 때 보이는 음성상동행동의 

수준은 글자 쓰기에서는 총 학습 시간(40분)의 평균 26.5%(20.2%-30.8%)이었고 글자단어 읽기에

서는 총 학습 시간(40분)의 평균 27.6%(19.8%-35.2%)이었다. 자극통제에 타행동 차별강화와 상황 

맥락상으로의 전환기법이 첨가되어 실시된 후에는 활동 이용 전환촉구가 적용된 학습 시간(글

자 쓰기)과 소리 이용 전환촉구가 적용된 학습 시간(글자단어 읽기) 모두 전 단계에서 보인 음

성상동 수준보다 많이 떨어진 수준을 보였으며, 중재 30회기 이후에는 전 단계에서 보인 음성

상동 수준의 90%가 감소한 2.6%(활동 이용 전환촉구를 포함한 다요소 중재)와 2.8%(소리 이용 

전환촉구를 포함한 다요소 중재) 수준 아래로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2> 그래프 아랫

부분에 x축과 평행하게 가로로 그어진 점선은 전 단계에서 보인 음성상동 수준의 90% 감소 수

준인 2.6%와 2.8%를 나타내는 기준선을 표시한 것이다. 따라서 실시된 다요소 중재는 전반적으

로 음성상동행동 감소에 효과가 있었으며, 다요소 중재를 구성하고 있는 중재 요소에 따라 음

성상동행동 감소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에 있어서는 두 다요소 중재 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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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다만 다요소 중재가 실시된 중재 초반에는 상황 맥락상으로의 전환기법 중 활동 이용 전

환촉구를 포함한 다요소 중재가 음성상동행동의 감소에 있어 가변성(variability)을 작게 보이면서 

소리 이용 전환촉구를 포함한 다요소 중재보다 좀 더 안정되게 음성상동행동을 감소시키는 경

향을 보여주었다. 

<그림 2> 학습 시간의 음성상동행동 감소에 있어 다요소 중재의 효과

2. 학습 과제 활동의 수행률 증가에 있어서 다요소 중재 효과

자극통제, 타행동 차별강화, 상황 맥락상으로의 전환기법 중 활동 이용 전환촉구로 구성된 

다요소 중재와 자극통제, 타행동 차별강화, 상황 맥락상으로의 전환기법 중 소리 이용 전환촉구

로 구성된 다요소 중재가 학습 시간 동안 실시됨으로써 나타난 학습 과제 활동 수행률의 결과

는 다음에 제시된 <그림 3>과 같다.

<그림 3>의 두 개의 그래프는 자극통제, 타행동 차별강화, 그리고 상황 맥락상으로의 전환

기법 중재(활동 이용 전환촉구와 소리 이용 전환촉구)가 실시된 학습 시간 동안 음성상동행동 

없이 글자 쓰기(위 그래프)와 글자단어 읽기(아래 그래프) 활동을 한 수행률을 나타내는데 자극

통제만 적용되었을 때 보이는 수행률은 글자 쓰기에서는 평균 73.5%(69.2%-79.8%)였고 글자단어 

읽기에서는 평균 72.5%(64.8% -80.2%)였는데 타행동 차별강화와 상황 맥락상으로의 전환기법이 

첨가되어 실시된 후에는 글자 쓰기는 평균 97.8%(85.2%-100%) 수행률을 보여 평균 24.3%의 증

가를, 글자단어 읽기는 평균 95.1%(58.5%-99.4%) 수행률을 보여 평균 22.6%의 증가를 보였다. 

또한 이러한 음성상동행동의 감소와 과제 수행률의 증가는 어머니가 동일한 다요소 중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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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였을 때도 유지되어 두 다요소 중재 모두에서 음성상동행동은 전 단계에서 보인 음성상

동의 90% 수준 이하의 감소를 지속적으로 보였고, 과제 수행률의 경우도 99.8%-99.7%의 높은 

수행률의 유지를 보였다.

<그림 3> 학습 시간의 과제 수행에 있어 다요소 중재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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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발달장애 아동 및 성인들이 많이 보이는 음성상동행동 중 특히 학습 상황에서 보

이는 음성상동행동 감소에 있어 활동 이용 전환촉구를 포함한 다요소 중재와 소리 이용 전환촉

구를 포함한 다요소 중재의 효과를 비교하였다. 또한 이러한 다요소 중재가 음성상동행동에 대

한 영향과 더불어 학습 시간 동안 과제 활동의 수행 면에서 어떠한 효과를 보이는지 알아보고

자 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선행 기반 중재(antecedent-based intervention)전략의 하나인 자극통

제기법만으로는 음성상동행동 감소와 진행되고 있는 학습 과제의 수행을 높이는 것에 효과가 

미진하였고, 자극통제기법 외에 후속 결과 기반 중재(consequence-based intervention)전략인 타행동 

차별강화와 상황 맥락상으로의 전환과 같은 촉구기법이 중재 요소로 함께 사용됨으로써 음성상

동행동은 거의 0 수준에 가까운 감소를 보였다. 좀 더 세부적으로는 음성상동행동을 감소시키

는 데 있어서 자극통제, 타행동 차별강화, 상황 맥락상으로의 전환기법 중 활동 이용 전환촉구

로 구성된 다요소 중재와 자극통제, 타행동 차별강화, 상황 맥락상으로의 전환기법 중 소리 이

용 전환촉구로 구성된 다요소 중재 간에 효과에 있어 큰 차이 없이 모두 효과적이었다. 이러한 

다요소 중재는 학습 시간 동안 음성상동행동의 감소뿐만 아니라 진행하고 있던 학습 과제 활동

의 수행률을 72.5%에서 95%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효과를 보였다. 또한 이 다요소 중재는 부모

가 실시하는데 있어서도 그 비슷한 결과가 유지됨으로써 성공적으로 일반화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논의와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음성상동행동 감소에 있어 자극통제, 타행동 차별강화, 상황 맥락상으로의 전환기법의 

다요소 중재가 효과적인 것으로 보아 음성상동행동의 중재는 효과가 증명된 전략들의 패키지로 

구성된 중재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자극통제만을 단독 중재 요소로 사용하였

던 선행연구의 결과는 그 효과에 있어 엇갈린 결과를 보이는데 본 연구의 결과는 단독 중재 요

소가 효과 있는 것으로 보고된 Haley et al.의 연구(2010)와 달리 효과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Rapp et al.(2009)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극통제 외에 타행동 차별강화 요

소가 중재에 첨가됨으로써 음성상동행동 감소 효과가 증폭됨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음성상동행

동 감소에 있어 타행동 차별강화의 효과를 증명한 선행연구(Lanovaz et al. 2014; Rapp et al., 

2016)의 결과와도 일치된 결과를 보여준다. 

둘째, 본 연구에서 실시된 다요소 중재가 음성상동행동의 감소뿐만 아니라 진행하고 있던 학

습 과제 활동의 수행률을 95% 이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자극통제, 타행

동 차별강화, 상황 맥락상으로의 전환기법(활동 이용 전환촉구 또는 소리 이용 전환촉구)으로 

구성된 다요소 중재가 학업 진행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는 효과적인 음성상동행동 중재임을 

지지해 준다. 음성상동행동 중재에 있어 많이 사용되는 중재들의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중재 전략을 실시함으로써 그 중재 전략 시행 자체가 학습 활동과 경쟁하여 학습 활동을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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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음성상동행동은 줄일 수 있으나 학습 활동 진행은 여전히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시행된 다요소 중재의 경우 상황 맥락상으로의 전환기법을 통해 본래 진행되고 있던 

학습 활동으로 돌아가 다시 해당 과제 활동을 수행 할 수 있도록 도우며, 실시되는 타행동 차

별강화의 경우 강화스케줄의 간격을 점차 넓혀감으로써 너무 잦은 강화제공으로 학습 진행의 

방해를 줄 수 있는 점을 해결해 감으로써 이 다요소 중재가 더욱 학습 과제 활동 시간에 병행

할 수 있는 중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시행된 음성상동중재의 효과가 구성하고 있는 중재 요소에 따라 음성상동

행동 감소에 있어 효과가 다른지 비교한 결과 중재 요소의 구성 요소에 따른 효과의 차이는 거

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리 이용 전환촉구의 경우 특성상 소리를 내도록 촉구하므로 음성

상동행동이 나왔을 때 소리를 요구하지 않고 활동을 하도록 촉구하는 활동 이용 전환촉구보다 

음성상동행동을 중단시키고 전환하는 데 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이와는 

달리 두 다요소 중재 간 차이는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활동 이용 전환촉구로 전환된 과제 활

동의 수행 시 동원되는 집중 행동이 음성상동행동을 보이고자 하는 동기와 경쟁하여 우위를 차

지함으로써 음성상동행동을 추가로 발생시키지 않고 되돌아간 과제에서의 수행을 지속하게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이렇게 활동에 집중함으로써 음성상동행동과 경쟁하여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학습 과제 활동을 알아내고 개발해 주는 것이 음성상동행동을 보이는 자폐스펙

트럼 장애를 가진 학생들에게 더욱 필요하겠다.

넷째, 본 연구에서 실시된 다요소 중재는 중재 실시에 대한 교육을 통해 부모가 치료실에서

와 같이 일관되게 중재를 적용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효과가 유지됨을 보여줌으로써 성공적

인 중재 일반화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가정이 아닌 치료실에서 어머니

가 중재를 실시함으로써 얻어진 결과로 실제 가정이나 학교와 같은 일반 환경에서도 일관된 중

재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실제로 의미 있는 변화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에는 한계

가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한 제언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논의에서도 언급했듯이 음성상동

행동의 중재는 효과가 증명된 전략들로 구성된 다요소 중재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그뿐

만 아니라 상황 맥락이나 대상 아동의 특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맞춤 중재 요소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대상 아동의 연령이 어려 학습 상황보다 놀이 상황이 주 발달 환경이라면 

타행동 차별강화보다는 비유관 강화를 사용하고 이때 제공하는 강화제는 음성상동이 주는 자극

과 비슷한 자극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강화제(음성상동행동의 기능이 자기자극추구의 경우)로 

제공해 준다면 효과적으로 음성상동행동을 줄일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대체행동 차별강화나 상황 맥락상으로의 전환기법과 같은 전략들을 음성상동행동중재

에 포함시켜 음성상동의 감소뿐만 아니라 적절한 대안 행동의 증가도 함께 이루어 임상적 관점

에서 효과적인 음성상동행동의 중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적절한 대안 행동의 증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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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이러한 전략들의 사용과 더불어 대상 아동이 집중 또는 몰입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내

어 강화하고 개발해 줌으로써 자기자극을 추구하는 음성상동행동의 동기와 경쟁하여 우위를 점

유할 수 있는 학습 활동 레퍼토리를 점차 늘려주는 중재 노력도 병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음성상동행동 중재 시 먼저 사용한 전략이나 기법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효과적

인 것으로 증명된 다른 전략이나 기법들을 사용해 보는 것을 제언한다. 이와 관련하여 Lanovaz 

et al.(2014)는 순차적 중재 모델(sequential intervention model)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먼저 대체행동 

차별강화를 사용하였는데 음성상동행동이 감소하지 않는다면, 그다음으로 음성상동의 감각적 

자극유형과 일치되는 자극 또는 선호하는 자극을 풍부한 환경으로 제공하는 비유관 강화를 사

용해 볼 것을 추천하였다. 또한 만약 이 비유관 강화가 음성상동행동을 줄이는데 효과적이지 

않다면, 타행동 차별강화를 적용해 볼 수 있으며, 그런데도 효과적이지 않다면 반응대가 전략을 

그다음으로 사용해 보는 것을 제안하므로 이러한 순차적 중재 모델을 적용해 보는 것도 음성상

동행동 중재 시행 시 하나의 접근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집중 치료 상황에서 한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다요소 중재를 실시한 

것으로 시설 기반 임상 현장의 경우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되는 한편, 실제 학

교 환경의 집단 교수 상황에서 이러한 다요소 중재 전략들이 얼마나 충실하게 시행될 수 있고, 

많은 학생들에게 비슷한 효과적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실한 정보를 주지 못한

다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다요소 중재가 실제 교육 환경에서 활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효과가 더 많은 학생들에게 입증되는지 좀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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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 of two multi-component interventions on

vocal stereotypy and task performance of

a high school student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

Kang, Soyeon**(Seoul Metropolitan Children’s Hospital)

This study evaluated the effect of two multi-component interventions in reducing vocal stereotypy and 

increasing task engagement especially in learning situations among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e participant was a 17-year-old high school student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 He had very 

limited communication skills and a high level of vocal stereotypy that interfered with learning. Based on 

an alternating treatment design, a multi-component intervention with a redirection prompt using sound 

and a multi-component intervention with a redirection prompt using activity engagement were conducted 

by behavioral therapists during learning activities in a hospital-based behavioral therapy room.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tudy, both multi-component interventions were effective not only in reducing vocal 

stereotypy but also in increasing task performance in learning situation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multi-component interventions in reducing vocal stereotypy. Based on these 

results, practical applications of the vocal stereotypy intervention methods were discussed.

Key words : Vocal stereotypy, Stimulus control, Differential reinforcement of other behavior, Context- 

specific redirection, Reinforcement of alternative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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